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올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별  한일이  없이  훌쩍  흘러가버린  느낌이기에  

남은  6개월을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6월  10일  도착한  선  선교사  부부와  같이  집을  정리하고  14일부터  진행된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일  

년에  한번  있는  수련회에  맞추어  이곳  도착  일정을  정한  것이었고  이곳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수련회  기간  중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총회를  하면서  선교사회  전반적인  일들을  의논하게  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조금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와  선교사회까지  들어와  이단과  동성애  등의  

문제들이  우리  모두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주  복음적인  기초가  담긴  고백서를  채택하여  앞으로  선교사회에  입회하는  신임선교사들을  

인터뷰하면서  신앙고백서를  고백한  후  입회를  허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  강사로  오신  엄주연교수님의  강의는  큰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귀한  강의였습니다.	  늘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몇  년을  치프로  일하던  저와도  만나면  늘  반갑게  인사하는  분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6월  중순에  

발생하였습니다.	  동네의  온갖  일을  맡아  하는  직책이라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한도  살  수  있는데  아무  물질적인  

피해가  없이  사망한  것을  보면서  조금  섬뜻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저희  교회도  한  순서를  맡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치프의  

살인사건으로  불안을  느낀  전국  치프들이  장례식에  800명  정도가  모여  정부가  치프를  보호해야  한다고  시위성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번  일뿐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살인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달  마다  100명의  선정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밀가루  

한푸대와  아침마다  차이를  마시는데  필요한  보온병  그리고  집에서  우갈리를  끊이는  냄비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아이들에게  물품을  나누면서  선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가운데  있으며  모든  필요를  때에  맞추어  

채워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늘  사랑과  물질로  섬겨주시는  귀한  JSB  선교회와  박목사님  내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치안이  잘  유지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2.교회와  기도원의  부흥을  위해  

3.선교사  부부의  건강을  위해(사모의  옆구리에  통증이  생겨  조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